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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기능성 화장품 R&D 활발
신의주-평양화장품, 시설 현대화에 품목 다양화 … 인삼․꿀 함유  

북한이 기능성 화장품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외선차단제(선블록)는 물론 미백(화이트닝)제품 등으로 

역을 넓히고 있다.

북한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 최근호(7월18일자)에 따르면, 경공업과학분원 <향료 및 화장품공학 연구소>는 

소비자 취향과 요구에 맞는 질 좋은 화장품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화장품 제조기업들은 품종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현재 중점 연구대상이 “인민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치료예방 화장품”이라고 소개했

다. 여기서 치료예방 화장품이란 기능성 화장품을 뜻한다.

우선 경공업과학분원 내 화장품원료 연구실은 북한 주민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자외선 방지 화장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서 큰 성과를 올렸고, 화장품 연구실은 천연성분의 <흰 머리칼 염색 및 예방 화장품> 개

발에 진전을 보 다.

또 화장품 미생물 연구실은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맑고 희고 탄력 있어 보이게 하는 미백화장품 개

발을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은 화장품산업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1월과 12월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연이어 찾았고 2003년 8월에는 평양화장품공장

을 시찰했다. 더욱이 “사회의 꽃인 여성이 화장도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용모가 흐려지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품질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시설 

현대화를 바탕으로 품목군 다양화와 품질 제고를 모색 중인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 화장품업계 양대산맥인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은 각각 <봄향기>와 <은하수>라는 

상표의 화장품을 내세워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중이다.

평양화장품 공장의 로션과 크림 제품은 인삼과 꿀 등 천연물질을 함유해 피부노화 방지나 주름 제거효과가 

있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의주화장품공장 역시 개성고려인삼 진액를 넣은 크림제품들

을 선보이는 한편 비듬 제거와 탈모방지에 특효가 있는 두피 양제도 생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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